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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의

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책무를 수행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

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매 

순간이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소중

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회와 법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봉

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퇴임사를 마쳤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

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

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

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다 2009년 퇴임

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다 2015

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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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동정박상옥 대법관 퇴임… 

‘사법부, 정치 중립 의지 가져야’


